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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교수가 국악과 인연을 맺은지 올해로 40년이 된

다. 이에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40년 음악인생을 기념하

는 음악회를 마련했다. 11월 11일 열리는‘소리연’이다.

사진은 지난 5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부처님오신

날 기념음악회‘불향’에서의 지휘 모습.

박∙범∙훈

소리인연 40년

가을밤 장엄한다

박범훈 중앙대 부총장(56)에겐 따라 붙는 수식어가 많다.

작곡가, 국악 연주인, 불교음악가, 중앙국악관현악단 단장, 아

시아 민족악단 대표,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 겸 예술감

독, 국악예고 이사장, 오케스트라 아시아 지휘자 등이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초에는 국악전문지‘소리마당’에서 가

장영향력있는국악계인물1위에뽑히기도했다. 

박 교수는 불교음악을 비롯해 우리 전통 음악과 인연을 맺

은지 올해로 꼭 40년째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박 교수 제

자들의모임인‘범성회(凡聲會)’가음악회를마련했다. 

11월11일오후6시반포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리

는‘박범훈 소리연(緣) 40주년 기념의 밤’이 그것이다. 국수

호 정재만, 손진책 등 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수

많은작품을탄생시켰기때문에그들과의인연을기념하자는

뜻에서제목을‘소리연’으로정했다.  

“우리 소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음악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

속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간 가

는줄도 몰랐네요. 청탁한 작품들을 주로 만드느라 변변하게

개인 발표회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제자들이 뜻을 모아 마련

해준다니감회가새롭습니다.”

김성녀 중앙대 교수(국악대학)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공연

에서는 피리 3중주‘메나리’와 가야금 합주‘돈돌날이’, 해금

4중주‘잽이’, 중국 악기인 얼후 협주곡‘향’, 사물놀이 협주

곡‘신모듬’등박교수의대표작이연주된다. 

특히 이날 공연의 마지막인‘신모듬’협주곡 연주때에는

한상일 동국대 교수, 김재영 중앙대 교수, 이용탁 국립국악관

현악단 지휘자 등 그의 제자 3명이 릴레이로 지휘를 맡아 제

자들의 스승 사랑을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박교수의작품들을초연했던국악인김성녀교수가‘귀거

래’‘배 띄워라’를, 김영임씨가‘한 오백년’과‘해주 아리랑’

을 부른다. 이외에도 장사익씨는 그의 대표곡인‘찔레꽃’과

‘티끌같은 세상, 이슬같은 세상’을 음성 공양하며, 김덕수씨

도출연해사물놀이를공연한다.

이번 공연을 기념해 그의 대표작들을 모은 전집 음반도

신나라 뮤직에서 출반될 예정인데, 그 수가 무려 CD로 40

장에 이른다. 1차 출반분 20장은 공연 시기에 맞춰, 나머지

20장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낼 예정이다. 또한 자서전 <

내가 만난 소리, 내가 만든 소리>(경향신문 출판부)도 곧 출

간된다. 

40여년전 오늘날의 그를 있게 만든 것은 우연히 만난 남사

당패였다. 전국을 떠돌며 공연하던 남사당패가 마침 박교수

의 고향인 양평에 들러 그의 집에 잠깐 기숙한 것을 계기로

‘우리 소리’와 만났다. 이후 국악예고와 중앙대 음악과, 일본

도쿄무사시노음대에서탄탄한기초실력을쌓았다.

박 교수가 지금까지 작곡한 작품들도 불교음악, 무용곡, 관

현악곡, 독주곡, 중주곡, 교성곡, 창극, 오페라 등에 걸쳐수 백

편에 이른다. 박 교수는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다작

(多作)을 쏟아내는 작곡가다. 목정배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지어준‘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내라’는 뜻인 자신의 호

‘범성(凡聲)’처럼 말이다. 그중 박 교수가 불교음악에 쏟은 열

정은대단했다.

1990년 이후 국악 교성곡인‘붓다’와‘용성’을 비롯해‘부

모은중송’‘진감’‘불향’등을 발표하며, 불교음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의 불교 음악 사랑은

단순히 작곡에만 그친게 아니었다. <박범훈 찬불가, 1994> <

한국불교음악연구, 2000> 등과 같은 저서와‘중국 불교음악

의 한국 전래와 변천에 관한 연구’‘불교사상에서 본 판소리

심청가 연구’‘진감범패의 음악적 특징에 관한 연구’와 같은

수 편의 불교 음악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불교음악 이론을 체

계화하는데도기여했다. 

김주일기자 jikim@buddhapia.com

제자들 뜻모아 음악회 마련

메나리 ∙돈돌날이 등 대표작 연주

한상일-김재영-이용탁 릴레이 지휘

김성녀 김영임 장사익 음성공양

대표작 모은 CD 40장 출반 예정

박범훈 교수 소리緣 40주년 기념의 밤

(11월 11일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

Q
A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싸게시공해드립니다

자! 이제칼라강판으로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조은칼라지붕공사
ㄜ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사원
모집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0명, 여0명 . 사원 - 남0명, 여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법회때마다
음향때문에고생하셨다면…”

사찰에설치된음향이대부분단순히확성기능의음향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가격에스님의법문을정확하게전달할수있는음향시스템을갖추십시오.

문의 : 050-5844-0108

■ 음향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

1. 날마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아도 고장난다.

2. 렉(RACK)에 보관 하며 한달에 1회 이상 청소한다.

음향 기기도 애정을 갖는 만큼 성능을 발휘한다.

3. 일정온도가 유지 되는곳에 설치한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4. 관리자를 두며 사용 전에 미리 점검한다.

날씨와 집객에 따라 셋팅하여야 한다.

5. 3년 정도 사용하면 소모품을 교체한다.

(마이크, 스피커선, 마이크선, 연결짹 등)

6. 스피커 및 앰프 추가시 전문가와 상담한다.

저항 및 출력을 계산하지 않고 연결하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

7. 사용 후 볼륨을 다 줄인 후 전원을 차단한다.

그냥 전원을 차단하면 스피커에 무리를 준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 사업부문
● 문수사업부 - 불교행사 기획 출연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 005500--55554444--00110088

● 보현사업부 - 불자를 위한 보험상품개발 (사십구재 보험)

☎☎ 005500--55774444--00110088

● 관음사업부 - 사찰에 맞는 음향 연구개발(음향 설비, 음향 렌탈)

☎☎ 005500--55884444--00110088

● 지장사업부 - 불교의례를 통한 포교(다비ㆍ지장상조회)

☎☎ 005500--55994444--00110088


